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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식민 지배와 인종분리 정책으로 점철된 남아공의 역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의 개념적 차이를 짚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내부의 구조적 혐오 문제를 전달한다. 

	Outline
	(1문단) 
인종차별(racism)과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흔히 혼용되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다르다. 인종차별이 피부색이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한다면, 제노포비아는 국적·문화·'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배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두 개념은 종종 겹치고, 한 사람이 두 편견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2문단)
남아공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민자를 향한 혐오 폭력이 터져 나온다. 그 주된 표적은 짐바브웨인, 모잠비크인, 나이지리아인, 말라위인 등 인근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흑인들이다. 이들은 남아공 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며, 경제적 박탈감과 결합된 극심한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남아공의 청년 실업률은 32.7%에 달하며, 2026년 1분기에만 3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제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민자는 가장 손쉬운 분노의 표적이 됐다. 반면 그리스인, 불가리아인과 같은 백인 외국인들은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이라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서 공격받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3문단) 
이 때문에 유니사(Unisa)의 Tshaka 교수는 이러한 혐오의 현상을 단순히 '제노포비아'라고 명명하면 현상의 본질이 가려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다 정확한 학술 용어로 'Afrophobia'를 제시한다. 제노포비아가 외국인 혐오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라면, Afrophobia는 다른 아프리카 흑인을 향한 혐오라는, 이 현상의 특수성을 담아낸 훨씬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남아공에서 벌어지는 폭력에는 그만큼 예외적이고 구체적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문단)
여기서 이 현상이 가진 가장 비극적인 지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남아공의 흑인(아프리카계) 인구는, 1948년 아프리카너 주도의 극우 국민당 정권에 의해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정책, 즉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체제 아래에서 수십 년간 백인 정권의 조직적인 억압과 차별을 견뎌왔다. 유색인종의 거주·이동·교육·직업을 법으로 통제했던 이 비민주적인 체제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인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막을 내렸다. 그 역사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같은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이웃들을 향한 혐오로 변질되어 다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억압받던 자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회에서, 혐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방향을 바꿔 여전히 살아있다.
(5문단)
BBC가 보도한 2026년 6월 현재, 그 현실은 더반의 한 공터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반이민 단체 'March and March'가 미등록 이주민에게 6월 30일까지 남아공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내걸면서, 칼과 채찍을 든 자경단을 피해 쫓겨난 외국인 약 7,000명이 그곳에 모였다. 그 중엔 생후 1년도 안 된 세 쌍둥이를 안고 있는 말라위 여성도 있었다. 합법적인 난민 신분증을 가진 이들도 예외가 없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서류가 있는데도 우리는 쫓겨나고 있다"는 부룬디 여성의 증언은, 이 폭력이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낸다. 2008년, 같은 공포가 폭발했을 때 남아공인 21명을 포함해 62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반 공터에 모인 7,000명의 얼굴들은, 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6년 6월 초 공개 연설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이 나라의 복잡한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국적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식 금지한 상태이다. 
(6문단)
19세의 공연시인 Lerato Mokobe는 바로 이 역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녀의 시 We're All From The Same Bloodline는 남아공인들이 같은 대륙의 형제들을 공격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In my country we have learned to lynch our own. Our brains are apartheid babies that have left us with xenophobic stretch marks. Our eyes have adjusted to only seeing our nationality." 혐오는 역사와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어도, 그 안에서 내면화된 편견은 새로운 표적을 찾아 살아남는다. 남아공의 사례는 그 불편한 진실을 가장 날것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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